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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적십자병원, 2021년 클린병원으로 시민
의 건강 책임지겠다
 전공식 기자  승인 2021.01.11 09:52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병원장 조영철)이 지금까지 확진자 방문

이 전혀 없는 클린병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개원 80년의 통영적십자병원은 2013년 노후한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복지부 지원으

로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는 한편 우수한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하며 시민들과 더 가까

워졌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신축대상에 포함된 통영적십자

병원은 그동안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2025

년 신축완공(예정)으로 응급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시설을 갖추게

돼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통영시의 보건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고성·거

제를 아우르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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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은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동일한 기종인 MRI, 입체촬영이 가능한 128채널 CT, 영남

권역 최초로 도입한 3D심장초음파, 인체공학적인 지멘스 유방촬영기, 경동맥혈관초음파, 뇌혈관측정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최신 내시경(소화기내시경학회 기준에 따른 세척)등을 보유하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해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사업으로 약 8억 원의 사업비로 적십자 인도주

의 이념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통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

역소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확진자 발생에도 전

의료진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 조영철 원장은 “올 한해도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없는 클린병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2021년 신축년,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새해 인사말과 함께 “소외된 이

웃들을 찿아 사랑과 봉사에 앞장서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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